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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�함께�함께�기도� (예배를�시작하며�기도문을�읽습니다)

� � =>�하나님을�습관처럼�예배해�온� 우리의�모습을�회개합니다,� 진심으로�하나님을�예배하며�참�감사를� � �

� � � � � 드리며�주님을�찬양하는�우리�가정이�되게�하소서.�

▶�함께�찬양� (가족�모두�잘� 아는�다른�찬양을�해도�좋습니다)

� � =>� 감사함으로

▶�함께�읽기� (주일�본문을�가족들이�돌아가며�읽습니다)

� �=>�시편� 50편� 1-23절

▶�함께�묵상� (질문을�따라�각자�묵상한�내용을�나눕니다)

� �1)� 하나님이�원하시는�제사는�어떤�모습입니까?(14절)�

� � 하나님께서� 원하시는� 제사는� 감사로� 드리는� 제사입니다.� 감사로� 드리는� 제사는� 공동체로� 드리는� 감사의�

예배를� 의미합니다.� 예배는� 대상이� 되시는� 하나님을� 향한� 바른� 마음으로� 드려져야� 합니다.� 습관적으로,� 혹

은� 억지로� 드리거나� 불평과� 불만이� 가득한� 마음으로� 드리는� 예배는� 하나님께서� 기뻐하지� 않으십니다.� 하나

님께서는� 순전한� 마음으로� 드리는� 예배를� 축복하시는� 분이십니다.� 우리가� 하나님께� 진정한� 감사의� 예배를�

드릴� 때� 우리에게� 예비하신� 축복의� 통로가� 열리는� 것입니다.� 외적으로� 아무리� 아름답고� 완벽한� 예배를� � �

드릴� 지라도� 우리의� 마음이� 올바르지� 않다면� 하나님께서� 향기롭게� 여기시는� 희생� 제사가� 될� 수� 없습니다.�

오늘� 우리가� 드리는� 가정� 예배가� 하나님께서�기뻐하시는�온전한� 예배가� 되도록� 하나님을� 향한� 감사와� 찬양

으로�나아갑시다.�

� � 2)� 하나님께서�악인을�심판하시는�가장�큰� 이유는�무엇입니까?(22절)�

� � 하나님께서는� 그분을� 잊어버린� 자들을� 심판하십니다.� 하나님을� 잊어버린� 자들은� 문자적으로는� 하나님의�

명령을� 무시하고� 하나님의� 존재를� 기억에서� 지워버린� 자들을� 의미합니다.� 그러나� 오늘� 문맥에� 비추어� 보면�

그들은� 습관적이고� 무감동하게� 예배를� 드리면서� 실제� 삶� 속에서� 하나님의� 성품과� 명령을� 완전히� 잊어버린�

자들을� 의미합니다.� 하나님께서는� 성경� 전체를� 통해� 끊임없이� 하나님과� 그분의� 율법을� 기억하고� 그분을� �

사랑하라고� 명령하고� 계십니다.� 우리는� 일상� 속에서� 늘� 하나님을� 사랑하고� 그분의� 법도를� 지킴으로� 하나님

을� 기쁘시게� 하는� 삶의� 예배를� 드려야� 합니다.� 혹시� 우리는� 하나님을� 잊어버린� 삶으로� 하나님을� 분노케� �

하지는� 않았습니까?� 이� 시간� 우리의� 삶� 전체가� 하나님을� 인정하고� 그분의� 향기를� 드리우는� 것이� 되기를� �

간구합시다.�

▶�함께�나눔� (한� 주간의�일들과�기도제목을�나누고�서로를�위해�기도합니다)

▶�주기도문� (주님께서�가르쳐주신�기도로�예배를�마칩니다)


